
 

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. 

지난 봄에는 가을이 되면 잦아들줄 알았는데, 지난 주간 미국 

하루 감염자 수가 83,000명에 이르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

이런 통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기 확산의 진원지였

던 뉴욕이 지금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

나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. 여전히 우리 일상은 정상적으로 회

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 

 

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 건축 현장을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려고 

합니다. 가서 먼저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. 길지 않은 시간 기도

회를 하고, 지금까지 진행된 건축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

려고 합니다.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지라 보행에 조심을 해야할 

것입니다. 예측하기는 몇 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

드릴 그곳에 미리 가서 방문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

잘 진행시켜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. 또한 완공 때까지 순조

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. 무엇보다 건물

이 아니라, 진정한 성전인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

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.  

 

예배 후 시장할 수 있는 시간인지라, 친교부에서 간단하게 김밥

을 준비했습니다. 불편하지만 그것을 요기를 하시고, 가능한 모

든 분들이 가셔서 함께 기도하며, 함께 둘러보며 몇 달 후 그곳

에 들어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채워질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

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예배당 건축 현장 주소는 219 

Westbury Ave. Carle Place. NY. 11514 입니다.         


